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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ed to suggest priority for developing emission factor (EF) and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quantitative assessment of EF in the forestry sector. Based on the stock-difference method, 17 kinds of EFs (27 EFs based on forest types) were required to calculate the carbon emission in the forestry sector. Priority for developing EFs followed the standards, which is a development plan by the government agency, importance of carbon stock for greenhouse gas, and EFs by the species. Currently, the most urgent development of EFs was carbon fraction in biomass and carbon stock in dead wood. Meanwhile,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EF consisted of 7 categories (5 categories of compulsory and 2 categories of quality evaluation) and 12 verification factors. Category in compulsory verification consisted of administrative document, determination methodology of emission factors, emission characteristic, accuracy of measurement and analysis, and data representative. Category in quality evaluation consisted of data management and uncertainty estimates. Based on the importance of factors in the verification process, each factor was scored separately, however, the score needs to be coordinated by the government agency. These results would help build a reliable and accurate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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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0년 이전에는 ｢에너지기본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우리나라는 UN에 제출한 온실가스감축계획서(INDC)에서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 5000만톤의 37%인 3억 1000만톤을 감축하기로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로드맵 수립,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INDC 제출 등과 관련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Yu et al., 201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IPCC 가이드라인(IPCC, 2003; IPCC, 2006)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배출량 검증, 배출량 확정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다. 산림부문은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3년 기준, 47.2백만 톤CO2eq의 흡수량을 기록하면서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694.5백만 톤CO2eq의 약 7%를 차지한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2015). 또한 흡수량의 비중이 적지 않으며, 흡수량은 LULUCF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흡수량 산정이 요구된다(Son et al., 2007; Kang et al., 2015).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활동자료와 배출·흡수계수 기반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부문별 신뢰 가능한 활동자료와 배출·흡수계수 확보가 중요하다(Son et al., 2014; Park et al., 2015). 그리고 배출·흡수계수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국가 상황에 맞는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를 개발 중에 있다. 산림부문의 배출·흡수계수는 산림 바이오매스 및 토양탄소 조사·분석 표준 메뉴얼(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07)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으며, 검증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검증 메뉴얼에 따라 진행해왔다.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et al.(2014) 보고서에서 부문별로 필요 배출·흡수계수 목록, 개발 현황, 개발 계획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산림부문 탄소흡수량 산정방법론이 달라짐에 따라 필요 배출·흡수계수 목록이 달라졌으며, 또한 개발 및 검증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발 현황 및 개발 계획 등에 대한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배출·흡수계수의 검증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흡수계수를 검증하는 방법론에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검증지침의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정에 대한 검증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그리고 검증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검증결과는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부문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따른 필요 배출·흡수계수 목록, 개발 현황 등을 분석하여 배출·흡수계수 개발 필요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배출·흡수계수 검증요소를 분석하여, 산림부문의 차별화된 검증항목과 정량평가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흡수계수 검증
      
        2.1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산림부문의 배출·흡수원은 산림지로 유지된 산림지, 타토지에서 전용된 산림지, LULUCF 기타 부문인 수확된 목제품(Harvested Wood Products; HWP)으로 구분된다. 산림지로 유지된 산림지와 타토지에서 전용된 산림지는 탄소저장고 형태에 따라서 입목 바이오매스(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한 Non-CO2 배출로 구분된다(Table 1).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한 배출을 제외한 탄소저장고는 두 가지 산정방법론에 의거하여 탄소흡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획득손실법(Gain-loss method)은 연간 탄소획득량에서 연간 탄소손실량을 제하면서 해당 탄소저장고의 연간 탄소축적변화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축적차이법(Stock-difference method)은 고정 시간 안에서 탄소저장량의 차이를 통하여 연간 탄소축적변화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탄소저장고별 산정방법론은 ｢2006 IPCC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국립산림과학원, 2013)에 기재되어 있다.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한 Non-CO2 배출량은 산불 피해면적(활동자료)과 연소효율, 온실가스별 배출계수(배출·흡수계수)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국립산림과학원, 2013). HWP는 축적차이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2003 GPG-LULUCF에서 제시한 일차부후모델을 따른다.

        
          Table 1 
				
          

          
            Emission factors in the LULUCF-Forestry and LULUCF-HWP sector
          
          

        

        
          
            
              	Sector
              	Sub-category
              	Emission factor
            

          
          
            	LULUCF-Forestry
            	Biomass
(above-, below-)
            	Basic wood density
          

          
            	Biomass expansion factor
          

          
            	Carbon fraction
          

          
            	Below-ground biomass to above-ground biomass ratio
          

          
            	Litter
            	Carbon fraction
          

          
            	Carbon stock
          

          
            	Dead wood
            	Carbon fraction
          

          
            	Carbon stock
          

          
            	Soil carbon
            	Carbon fraction
          

          
            	Bulk density
          

          
            	Rate of cobblestone
          

          
            	Carbon fraction
          

          
            	Non-CO2 from biomass burning
            	Combustion factor
          

          
            	Emission factor
          

          
            	LULUCF-HWP
            	Wood products
            	Density
          

          
            	Half-life
          

          
            	Carbon fraction
          

        

        
          
            * HWP: Harvested wood products.
          

        

        

      

      
        2.2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검증
        배출·흡수계수 검증 체계는 관장기관의 검증 신청 후 온실가스 정보센터 및 외부전문가팀에 의한 검증,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 검토, 관리위원회 심의 및 확정을 통하여 공표한다. 배출·흡수계수의 평가 원칙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평가 원칙과 유사하며, 배출·흡수계수의 정확성, 적합성, 객관성, 상응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et al., 2014).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의 검증 기준은 분야별로 구별되지 않고 통일되어 있으며, 개발 방법론, 계수 대표성, 측정·분석 정확성, 자료관리,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QA/QC), 불확도 등 6가지 대항목으로 구분된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et al., 2014).

      

    

    

  
    
      3. 산림부문 배출·흡수계수
      
        3.1 필요 배출·흡수계수 목록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를 위한 배출·흡수계수 목록은 산정방법론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까지는 획득손실법을 이용하여 탄소흡수량을 산정하였으나, 2014년 보고서부터는 축적차이법을 이용하고 있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2014; 2015). 기존에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et al.(2014)에 의해 보고된 배출·흡수계수 목록은 획득손실법과 축적차이법에 필요한 배출·흡수계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축적차이법에 필요한 배출·흡수계수를 고려한다면 산림부문의 필요 배출·흡수계수 항목은 17개이다(Table 1). 이는 입목 바이오매스 4개, 고사유기물 2개, 바이오매스 소각 2개, HWP 3개 등의 배출·흡수계수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출·흡수계수 항목은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et al.(2014)에서 보고한 22개의 배출·흡수계수 항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 항목에서 바이오매스 방치비율, 조재율, 낙엽층 탄소저장량(t2), 고사목 탄소저장량(t2), 토양 탄소저장량(t2) 등은 축적차이법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자 하였다.

        한편 목제품을 제외한 배출·흡수계수들은 임상별(침엽수, 활엽수)로 구분할 수도 있고, 보다 신뢰도 있는 온실가스통계를 위하여 수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는 Tier 2 수준에 해당되는 임상별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를 이용하여 산림부문 탄소배출량을 제시한다. 바이오매스 소각 파트는 연소효율에 대하여 심·중·경으로 구분하며(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3), 배출·흡수계수 항목에서 CO2 뿐만 아니라 CO, CH4, NOX, N0O 등의 Non-CO2 배출·흡수계수가 요구된다(Won et al., 2008). 기타에 속하는 HWP는 밀도, 반감기, 탄소함량에 대한 배출·흡수계수를 제품 형태에 따라서 제품(제재목, 패널), 1차제품(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MDF), 최종제품(구조재, 가설재, 가구재) 등으로 구분한다(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6).

      

      
        3.2 필요 배출·흡수계수 목록 및 배출·흡수계수 개발 현황
        부문별 배출·흡수계수는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검증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부문의 배출·흡수계수는 2013년(18개), 2014년(27개), 2015년(70개) 등 3차례에 걸쳐 115개가 검증된 상태이다. 검증된 배출·흡수계수는 임상별 배출·흡수계수와 수종별 배출·흡수계수로 구분된다(Table 2).

        
          Table 2 
				
          

          
            The status of verification and development required for emission factors of forest types and species
          
          

        

        
          
            
              	
              	Forest type
              	Species
              	HWP
            

            
              	Biomass
              	DOM
              	Soil carbon
              	Non-CO2 from biomass burning
              	Biomass
              	DOM
              	Soil carbon
              	Non-CO2 from biomass burning
              	HWP
            

          
          
            	Emission factors
            	8
            	8
            	8
            	16
            	88
            	32
            	32
            	176
            	9
          

          
            	Verification
            	6
            	6
            	8
            	 0
            	39
            	24
            	32
            	  0
            	0
          

          
            	Development required
            	2
            	2
            	0
            	16
            	49
            	 8
            	 0
            	176
            	9
          

        

        
          
            * DOM: Dead organic matter.
          

        

        

        임상별 기준으로 입목 바이오매스의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지상부 비율 등과 고사유기물의 낙엽층 탄소함량비, 낙엽층 탄소저장량, 고사목 탄소함량비 등 그리고 토양탄소의 토양 탄소저장량, 토양 용적밀도, 석력함량, 탄소함량비 등은 검증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입목 바이오매스의 탄소함량비, 고사유기물의 고사목 탄소저장량과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한 Non-CO2 배출, HWP 관련 배출·흡수계수는 개발 진행 중에 있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et al., 2014; Table 2).

        수종별 배출·흡수계수는 22개 수종을 목표로 하여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입목 바이오매스의 경우 13개 수종을 대상으로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지상부 비율 등이 개발되었으며, 고사유기물 및 토양의 경우는 8개 수종을 대상으로 낙엽층 탄소함량비, 낙엽층 탄소저장량, 고사목 탄소함량비 등이 개발되었다. 9개 수종에 관한 입목 바이오매스 배출·흡수계수는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사유기물 및 토양은 이미 개발된 8개 수종 외에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입목 바이오매스와 고사유기물과 토양과의 연계성 및 완전성을 위해서 고사유기물 및 토양에 대해서 추가 배출·흡수계수 개발이 필요하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현재 개발된 8개 수종 외에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LULUCF의 산림부문과 HWP 부문의 필요 배출·흡수계수 수는 임상별 기준으로 49개이며, 수종별 기준은 337개이다. 검증이 완료된 배출·흡수계수를 제외한 향후 개발이 요구되는 배출·흡수계수의 수는 임상별 기준으로 29개이며, 수종별 기준으로 242개이다.

      

    

    

  
    
      4. 제  언
      
        4.1 배출·흡수계수 개발·검증 우선순위
        앞서 제시한 배출·흡수계수의 개발 및 검증 현황(Table 2)을 참고하여 미개발된 배출·흡수계수를 대상으로 개발·검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개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산림부문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의 개발 우선순위는 산림부문을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한 개발 계획을 우선시로 고려한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et al., 2014). 임상별 입목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탄소는 2018년까지 검증할 계획이며, 바이오매스 소각 및 HWP의 경우는 2019년까지 검증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현재까지 미개발된 배출·흡수계수 중에서 온실가스 비중이 높은 탄소저장고의 배출·흡수계수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국외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에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저장고를 살펴보면 입목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가장 크다. 고사 유기물 및 토양의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거나 거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입목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가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온실가스 비중이 높지 않아 우선순위에 있지 않더라도 산림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완전성을 위해서 그 외 탄소저장고인 HWP 및 바이오매스 소각에 대해서 차순위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임상별로 개발된 배출·흡수계수들에 대해서 수종별로 개발하는 것이다. IPCC 가이드라인(2006)에서 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토양탄소, 바이오매스 소각 등의 탄소저장고 배출·흡수계수는 수종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종별 배출·흡수계수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Tier 3수준의 신뢰성이 높은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요구된다. 수종별 배출·흡수계수 개발·검증 우선순위는 2016 임업통계연보(Korea Forest Service, 2016)에 제시된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을 참고하여 비중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임목축적 기준, 침엽수는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등의 순이며, 활엽수는 참나무류, 기타 활엽수, 밤나무, 아까시나무, 자작나무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현재 산림부문 개발필요 배출·흡수계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임상별 입목 바이오매스 탄소함량비이며, 두 번째는 임상별 고사목 탄소저장량이다. 세 번째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완전성을 위하여 임상별 바이오매스 소각에 의한 Non-CO2(연소효율, 온실가스별 배출계수)와 HWP(목재기본밀도, 반감기, 탄소함량비)가 개발되어야 한다(Kang et al., 2016). 그 다음 인벤토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종별 배출·흡수계수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중 우선적으로 입목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배출·흡수계수 36개에 대해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4.2 배출·흡수계수 정량평가 방법론
        온실가스 정보센터에서 제시한 6가지 검증 항목과 각각의 검증요소를 분석하여 산림부문의 차별화된 배출·흡수계수 정량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Table 3). 항목은 필수 검증 항목과 품질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필수 검증 항목은 배출·흡수계수를 검증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요구수준의 항목이며, 품질 평가 항목은 최소요구수준이 충족되었을 때 배출·흡수계수의 수준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검증 항목은 7가지이며, 평가 요소는 12가지이다. 각각 검증요소의 배점은 검증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5점 또는 10점을 부여하였다.

        
          Table 3 
				
          

          
            Category and scoring of quantification assessment for emission factors in the forestry sector
          
          

        

        
          
            
              	Type
              	Category
              	Factor
              	Score
            

          
          
            	Compulsory
verification
(60)
            	1. Administrative document
            	Completeness
            	 10
          

          
            	2. Determination methodology of emission factors
            	Transparency
            	 10
          

          
            	Comparability
            	 10
          

          
            	3. Emission characteristic
            	Completeness
            	 10
          

          
            	4. Accuracy of measurement & analysis
            	Transparency
            	  5
          

          
            	5. Data representative
            	Temporal representative
            	  5
          

          
            	Spatial representative
            	  5
          

          
            	Accuracy
            	  5
          

          
            	Quality
evaluation
(40)
            	6. Data management
            	Accuracy
            	 10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10
          

          
            	7. Uncertainty estimates
            	Transparency
            	 10
          

          
            	Accuracy
            	 10
          

          
            	Total
            	100
          

        

        

        필수 검증 항목에는 행정적 완전성, 배출·흡수계수 결정 방법, 분야별 배출특성, 측정·분석의 정확성, 자료의 대표성 등 5가지가 포함된다. 첫 번째, 행정적 완전성은 개발된 배출·흡수계수에 대하여 검증신청 양식과 함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제출서류 점검표를 통하여 필요 서류 누락시 감점이며,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5점으로 한다.

        두 번째, 배출·흡수계수 결정 방법은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으로 구분하며, 투명성은 IPCC에서 제시하는 개발 방법론, Annex 1 국가 등 선진국이 인정하는 개발 방법론, 국내외 공인된 연구결과에 따른 개발 방법론, 자체 개발 방법론 등으로 구분하여 어떤 기준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공인된 방법은 10점이며, 자체 방법론은 그 기준에 따라 배점을 달리 한다. 비교가능성은 개발된 배출·흡수계수가 IPCC 가이드라인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적용 가능하거나 비교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배점을 10점으로 한다.

        세 번째, 분야별 배출특성의 완전성은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특성, 전문가 판단에 따른 특성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배점을 10점으로 한다. 산림부문 배출·흡수계수는 2003 GPG-LULUCF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산림의 관리형태, 통제방안, 산림조건, 산림연령, 산림형태, 지역, 기후대, 기후조건, 배출·흡수계수 개발에 적용된 기타 가정 등이 고려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측정·분석의 정확성은 측정·분석 기관, 기기,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기관의 공인성, 측정·분석한 기기의 분석 범위, 시험방법(국제표준법, 국가표준법, 학술적 인정법 등)의 공인성, 분석과정의 표준운영절차 등을 검토하며, 10점으로 배점한다.

        다섯 번째, 자료의 대표성은 시간적 대표성, 공간적 대표성, 자료의 정확성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배점은 5점이다. 산림부문의 시간적 대표성은 표본 선정시 연도, 계절 등의 차이를 고려하였는지 평가하며, 공간적 대표성은 표본 선정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시간 및 공간의 편향성 없이 균등한 개수의 시료 및 표본을 활용할 경우 만점이며, 편향지수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자료의 정확성은 표본의 선정 방법, 표본 개수 결정 방법론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본의 선정 방법은 IPCC 가이드라인에서 우수실행으로 제시하는 3가지 방법(층화추출, 계통적 표본추출, 고정표본 조사구와 시계열 자료 활용)에 의거하였는지 확인하고, 표본 개수 결정 방법론은 표본 개수 결정 시 적용한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표본점 추출개수의 변이계수와 허용오차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자료 관리는 정밀도와 QA/QC로 구분하고, 각각 10점으로 배점한다. 정밀도는 유효숫자 관리, 오차의 수준, 자료 선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QA/QC는 IPCC 가이드라인, 목표관리 지침, QA/QC 관련 국내 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된 결과와 그 결과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반영 및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불확도 수준은 불확도 산정방법론의 공인성, 불확도 범위의 수준을 평가하며,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특히 불확도 범위는 IPCC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공인된 문헌에서 제시하는 해당 배출·흡수계수의 불확도 값과 비교하여 수준에 따라 배점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필요 배출·흡수계수, 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개발 필요 배출·흡수계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국가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통계작성 신뢰도 등의 순으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 필요 배출·흡수계수 항목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정량평가 방법론은 온실가스 정보센터의 배출·흡수계수 검증 기준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정량평가 방법론은 필수 항목과 품질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고, 전체 7가지 항목과 12개의 검증요소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예상 배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항목들에 대한 배점은 향후 온실가스 정보센터와 개발 수행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12개의 검증요소별로 배점 기준표를 만들어 각각 항목의 0점부터 만점까지 수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산림부문 국가온실가스 통계 작성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출·흡수계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순위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국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흡수계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정량 평가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향후 배출·흡수계수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체계가 확립된 정량 평가안을 이용하여 미개발된 배출·흡수계수의 확보가 요구되며, 개발된 계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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